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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기간 1년의 값은
364만원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리는 여덟 가지 제도의 조건과 손익을 법령과 국민연금공단

통계로 따진다

2026년 4월 기준으로 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656만 449명이다. 이 가운데 410만 3,568명이 한 달에

6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는다. 20만원이 안 되는 사람도 50만 3,681명이다.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는 여덟 가지다. 내지 않았던 기간을 뒤늦게 채우는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연금을 늦게 받기로 하면 한 달 미룰 때마다 0.6%를 더해 준다. 그 값을

매기는 보험료율은 2026년 9.5%에서 2033년 13%로 오른다.

연구소는 이 제도들을 쓰기 전에 값과 본전 기간부터 계산해야 한다고 본다. 내는 돈은 신청한 달에

정해지고, 돌려받는 돈은 여러 해에 걸쳐 나뉘어 들어온다. 늘어난 연금은 건강보험료와 유족연금 조정에

함께 걸린다. 계산하지 않고 고르면 이익의 크기를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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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고서는 국민의 금융생활과 관련된 사안을 넥서스 금융경영연구소가 자체 기준에 따라 조사·분석한 자료다. 특정 금융회사나 금융상품의

매매를 권유하거나 그 가치를 판단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법률 자문이나 세무 자문이 아니다. 개별 신청의 유불리 판단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다.



한눈에

가입 기간은 살 수 있다.

값은 신청한 달의

보험료율로 정해지고, 그

값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른다.

SUMMARY

세 줄 요약

무엇을 물었나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는 무엇이고, 내는 돈에

견줘 얼마나 이익인가.

무엇을 알아냈나

제도는 여덟 가지다. 추후납부는 최대 119개월까지,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쓸 수 있다. 2026년 값으로 1년을 채우면 364만

603원을 내고 연금이 한 달 3만 4,330원 늘어난다. 본전은 8년

10개월 뒤에 온다. 소득이 낮게 잡힌 사람일수록 본전이 빨리 온다.

값을 매기는 보험료율은 2033년까지 해마다 오른다.

읽는 사람은 무엇을 하면 되나

먼저 가입내역조회와 예상연금액 조회로 내 가입 기간을 확인한다.

늘릴 수 있는 기간이 몇 개월인지 세고, 그 기간의 값과 본전 기간을

계산한다. 신청하지 않아도 붙는 제도와 신청해야 붙는 제도를 갈라

둔다. 실업 크레딧은 신청해야 붙는다.

이 보고서 읽는 법

금액은 2026년 기준이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보험료율이

바뀌면 결과도 바뀐다.

손익 계산은 법 조문의 산식과 고시 금액으로 이 보고서가 직접 계산한

값이다. 국민연금공단이 낸 예상연금월액표와 대조하지 않았다.

법 조문 번호는 본문에 적지 않고 각주로 내렸다.

발표 기관 원문 대신 언론 보도에서 옮긴 값은 어느 매체인지 각주에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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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을 받는 656만 449명

가운데 410만 3,568명이 한 달

60만원에 못 미치는 금액을

받는다.

노령연금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고

나이가 되면 죽을 때까지

받는 국민연금의 기본

급여다. 장애연금·

유족연금과는 다른 급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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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연금액은 열에 여섯이 60만원에 못 미친다

받는 사람은 몇이고 얼마를 받는가.

6,560,449명
노령연금 수급자

2026년 4월 · 국민연금공단 통계

4,103,568명
한 달 60만원 미만 수급자

2026년 4월 · 국민연금공단 통계

503,681명
한 달 20만원 미만 수급자

2026년 4월 · 국민연금공단 통계

열 명 가운데 여섯 명이 60만원에 못 미친다

2026년 4월 기준 노령연금 수급자는 656만 449명이다.1

이 가운데 한 달 60만원이 안 되는 금액을 받는 사람이 410만 3,568명이다.1

62.6%다. 열 명 가운데 여섯 명꼴이다.2

20만원이 안 되는 사람은 50만 3,681명이다. 열세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1

100만원 이상을 받는 사람은 112만 7,992명이다. 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2

연금액은 가입 기간이 정한다

노령연금은 가입 기간이 10년을 채워야 나온다.3

20년을 채우면 기본연금액 전부를 받는다. 10년이면 그 절반이다.3

10년과 20년 사이에서는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더한다.3



20년을 넘긴 뒤에도 1년마다 기본연금액의 5%씩 더한다.4

어느 구간에 있든 가입 기간을 늘리면 연금이 늘어난다.

<표 1> 40만원 아래에 271만 명이 몰려 있다

노령연금 월 수령액 구간별 인원 (2026년 4월 기준)

한 달 수령액 인원(명) 비중(%)

20만원 미만 503,681 7.7

20만원 이상 40만원 미만 2,213,276 33.7

40만원 이상 60만원 미만 1,386,611 21.1

60만원 이상 80만원 미만 831,380 12.7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497,509 7.6

100만원 이상 1,127,992 17.2

계 6,560,449 100.0

주: 비중은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각 구간 인원을 6,560,449명으로 나눈 값이다.2

자료: 국민연금공단, 「금액별 현황」(2026년 4월 기준)을 일부 수정.

이 보고서가 묻는 것

연구소는 2026_27호에서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와 그 앞의 소득

공백을 다뤘다.

이 편은 다른 것을 묻는다.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는 무엇인가.

그 제도를 쓰면 내는 돈에 견줘 얼마를 더 받는가.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내 가입 기간이 몇 개월인지 센다.

확인하는 곳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조회 메뉴 안 가입내역조회

1



스스로 신청해 가입한 사람이

82만 명을 넘는다.

임의가입자의 절반이 넘는 19만

5,969명이 50대다.

크레딧

군 복무, 출산, 실업 같은

사유가 있으면 보험료를 다

내지 않아도 가입 기간을

채워 주는 제도다. 세 가지가

있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가입 기간이 이미 20년을 넘었으면 계산만 해 두어도 된다.

더 낼 여윳돈이 없으면 지금 신청하지 않는다.

2장

늘리는 제도는 여덟 가지다
무엇이 있고, 사람들은 얼마나 쓰고 있나.

362,811명
임의가입자

2026년 5월 말 · 국민연금공단 통계

460,259명
임의계속가입자

2026년 5월 말 · 국민연금공단 통계

119개월
추후납부 신청 상한

2026년 8월 · 국민연금공단 안내

넷은 내가 사고, 셋은 국가가 채워 주고, 하나는 미루는 것이다

가입 기간과 연금액을 늘리는 제도는 여덟 가지다.5

추후납부, 반환일시금 반납, 임의가입, 임의계속가입은 내가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5

군복무 크레딧, 출산 크레딧, 실업 크레딧은 국가가 보험료의 전부나 일부를

낸다.5

연기연금은 기간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받는 시점을 미뤄 금액을 올리는

제도다.5

추후납부는 지금 가입 중인 사람만 신청한다. 최대 119개월까지다.6

반환일시금을 받아 간 기간은 먼저 반납해야 추후납부 대상이 된다.7

지금 조건으로 받게 될 금액을 본다.

확인하는 곳 · 같은 조회 메뉴 안 예상연금액 조회

2



<표 2> 여덟 제도는 자격과 기한과 부담 주체가 저마다 다르다

국민연금 가입 기간·연금액을 늘리는 제도 (2026년 8월 기준)

제도 누가 쓰나 언제까지 무엇을 얻나
보험료는 누가

내나

추후납부 지금 가입 중인 사람 자격이 있는 동안
내지 않았던 기간을 최대

119개월까지 되살린다
본인

반환일시금

반납

일시금을 받았다가 다시

가입한 사람
자격이 있는 동안

받은 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그 기간을

되살린다

본인

임의가입

18세 이상 60세

미만으로 다른 가입

자격이 없는 사람

60세 전까지 새 가입 기간 본인

임의계속가입
60세가 된 사람으로

가입자였던 사람
65세 생일 전날까지 새 가입 기간 본인

군복무

크레딧

6개월 이상 복무를 마친

사람

노령연금 자격을

얻을 때 자동
최대 12개월 국가 전부

출산 크레딧 자녀가 있는 가입자
노령연금 자격을

얻을 때 자동

자녀 1명마다 12개월,

셋째부터는 1명마다 18개월

국가 전부 또는

일부

실업 크레딧
구직급여를 받는 60세

미만 가입자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신청
최대 1년

본인 4분의 1,

국가 4분의 3

연기연금
노령연금 자격을 얻은

사람

받기 시작하는

나이부터 5년까지

미룬 1개월마다 0.6%를

더한 연금
해당 없음

주: 실업 크레딧의 국가 몫은 일반회계와 국민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이 각각 4분의 1씩 낸다.8

자료: 「국민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조문,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연금공단 안내 화면을 정리.

스스로 신청해 가입한 사람이 82만 명이다

2026년 5월 말 임의가입자는 36만 2,811명이다.9

임의계속가입자는 46만 259명이다.9

둘을 더하면 82만 3,070명이다. 전체 가입자 2,159만 853명 가운데 3.8%로,

스물여섯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10

임의가입자 가운데 19만 5,969명이 50대다. 54.0%로 두 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10



임의계속가입자는 2021년 말 54만 3,120명에서 2025년 말 45만

4,886명으로 줄었다.9

임의가입자도 2021년 말 39만 6,632명에서 2024년 말 31만 5,926명까지

줄었다. 그 뒤 다시 늘었다.9

<표 3> 지역가입자가 줄고 임의가입자는 다시 늘었다

가입자 종류별 인원 (2020년 말 ~ 2026년 5월 말, 단위: 명)

시점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

2020년 말 14,320,025 6,898,118 362,328 526,557

2022년 말 14,785,761 6,845,744 365,487 500,827

2024년 말 14,675,745 6,513,108 315,926 479,224

2025년 말 14,615,523 6,410,507 333,717 454,886

2026년 5월 말 14,711,248 6,056,535 362,811 460,259

주: 2021년과 2023년 값은 자리를 줄이려고 뺐다.9

자료: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현황」(2026년 5월 말 기준)을 일부 수정.

얼마나 쓰는지는 다 알 수 없다

추후납부와 반납의 최근 전체 신청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다.11

국민연금공단의 월별 공표 통계는 가입자와 수급자, 기금 세 부문만 싣는다.11

2018년 추후납부 신청은 12만 3,559건이다. 한 매체 보도에 따른다.11

연기연금 신청은 2021년 2만 7,177건이다. 이것도 한 매체 보도다.12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2025년 8월 100만 5,912명이다. 매체 세 곳이 같은

값을 적었다.13

이 장에서 확인할 것

내가 지금 어느 자격인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전자민원 가입내역조회. 사업장·지역·임의·임의계속 가운데

하나로 나온다

1



추후납부는 낼 때의 요율로 값을

매긴다. 요율은 2026년 9.5%

에서 2033년 13%까지 해마다

오른다.

A값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평균한

금액이다. 해마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다.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지금 가입자 자격이 없으면 추후납부와 반납은 신청 대상이

아니다. 60세가 넘었고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 화면을 열어 볼

필요가 없다.

3장

규칙이 값과 시점을 정한다
왜 이런 결과가 되풀이되나.

9.5%
2026년 연금보험료율

2026년 적용 · 국민연금법 부칙

13%
2033년 연금보험료율

2033년 이후 적용 · 국민연금법

3,193,511원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

2026년 적용 ·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

12호

값을 매기는 시점이 조문에 들어 있다

추후납부 보험료는 낼 때의 보험료로 계산한다.14

그 기간의 기본연금액도 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정한다.14

보험료율은 2026년 9.5%다. 해마다 0.5%p씩 올라 2033년에 13%가 된다.15

2026년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은 월 319만 3,511원이다.16

이 금액을 기준으로 119개월을 사면 2026년에는 3,610만 2,642원이다.17

같은 기간을 2033년에 사면 4,940만 3,615원이다.17

차이는 1,330만 973원이다. 1년치 값의 3.7배다. 신청이 늦어질수록 같은

기간의 값이 비싸진다.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이 몇 개월인지 센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의 납부 내역. 납부예외와 적용제외 기간이 나온다

2



<표 4> 같은 기간을 사는 값이 해마다 오른다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추후납부 금액 (2026~2033년, 평균소득월액은 2026년 값으로 고정)

연도 보험료율(%) 한 달 추후납부액(원) 119개월 전부(원)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일 때(원)

2026 9.5 303,384 36,102,642 95,000

2027 10.0 319,351 38,002,781 100,000

2028 10.5 335,319 39,902,920 105,000

2029 11.0 351,286 41,803,059 110,000

2030 11.5 367,254 43,703,198 115,000

2031 12.0 383,221 45,603,337 120,000

2032 12.5 399,189 47,503,476 125,000

2033년 이후 13.0 415,156 49,403,615 130,000

주: 1)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기준소득월액을 2026년 평균소득월액 319만 3,511원과 같다고 두고 연도별 보험료율을 곱했다.17

2) 평균소득월액은 해마다 오르므로 실제 금액은 이보다 크다. 요율 차이만 보이려고 2026년 값으로 고정했다.17

3) 맨 오른쪽 칸은 기준소득월액을 100만원으로 둔 가정값이다.17

자료: 「국민연금법」의 보험료율 조문과 부칙,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로 계산.

이익이 큰 사람과 실제로 쓰는 사람이 어긋난다

기본연금액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본인 소득을 반씩 넣어 계산한다.4

그래서 본인 소득이 낮게 잡힐수록 낸 돈에 견준 이익이 크다.

그런데 추후납부와 임의가입은 보험료를 낼 여윳돈이 있는 사람만 쓴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육아휴직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은 사람은 108만

7,164명이다.18

그 가운데 추후납부를 신청한 사람은 7,094명이다. 153명 가운데 한 명꼴이다.

한 매체 보도다.18

이익이 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이 제도를 적게 썼다.

규칙이 막은 것과 규칙이 만든 것

2020년 12월 29일 개정으로 추후납부 기간에 10년 미만이라는 상한이

생겼다.19



시행일은 2021년 6월 30일이다. 그 전 조문에는 상한이 없었다.19

상한은 생겼지만 자격의 구조는 그대로다.

가입 이력이 한 달만 있어도 119개월을 채울 수 있다.6

외국인의 추후납부 신청은 2023년 530건, 2024년 848건, 2025년

1,517건이다.20 매체 세 곳이 같은 값을 적었다.

2026년 상반기는 994건이고 그 가운데 792건이 중국 국적 동포다. 열 명

가운데 여덟 명꼴이다.20

연구소는 국적이 아니라 규칙의 설계를 본다.

한 달의 가입 이력과 119개월을 살 자격을 같은 선에 둔 것이 이 결과를

만들었다.

횟수 제한을 없앴는데도 방향은 반대였다

연금을 늦게 받겠다는 신청은 2022년 6월 22일 전까지 한 번만 할 수

있었다.21

그날 시행된 개정으로 횟수 제한이 없어졌다.21

미루면 한 달마다 0.6%를 더한다. 5년이면 36%다.22

그런데도 앞당겨 받고 있는 사람은 100만 명을 넘고, 미루겠다는 신청은 한 해

2만 건대다.12,13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는 규칙이 따로

있다.23

미루는 선택과 깎이는 규칙이 같은 기간에 걸려 있다.

지금 어떤 규칙이 적용되나

현행 국민연금법은 2026년 1월 1일에 시행됐다.24

소득이 있을 때 연금을 깎는 조문은 2026년 6월 17일부터 바뀐 내용으로

적용한다.24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군복무 크레딧이 6개월에서 12개월이 됐다.25

출산 크레딧은 첫째 자녀부터 붙고 50개월 상한이 없어졌다.25

다만 군복무 크레딧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복무를 마친 사람부터다.25



출산 크레딧의 첫째 자녀 인정도 시행 이후 첫째를 얻은 사람부터다.25

<표 5> 상한을 세운 개정과 문을 넓힌 개정이 번갈아 있었다

가입 기간·연금액을 늘리는 제도의 주요 개정 (2020~2026년)

공포일 시행일 무엇이 바뀌었나

2020년

12월 29일

2021년 6월

30일
추후납부 기간에 10년 미만 상한이 생겼다

2021년

12월 21일

2022년 6월

22일
연금을 미루는 신청의 1회 제한이 없어졌다

2025년 4월

2일

2026년 1월

1일

보험료율이 9%에서 단계별로 13%까지 오르고,

소득대체율 상수가 1.29가 됐다. 군복무

크레딧이 12개월, 출산 크레딧이 첫째

자녀부터가 됐다

2025년

12월 16일

2026년 6월

17일

소득이 있을 때 깎는 구간에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두 구간이 없어졌다

주: 소득대체율 상수는 기본연금액을 계산할 때 곱하는 값이다.4

자료: 「국민연금법」 개정 연혁과 부칙 조문을 정리.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보험료를 낼 돈을 빚으로 마련해야 한다면 지금 신청하지

않는다. 값이 오르는 폭보다 빚의 이자가 크면 앞당겨 낼 이유가 없다.

지금 사는 값과 2년 뒤 사는 값을 나란히 적어 본다.

확인하는 곳 · 표 4의 연도별 금액. 신청 시점이 늦어질수록 같은 기간의 값이

오른다

1

내 크레딧이 어느 개정의 적용을 받는지 본다.

확인하는 곳 · 병적증명서의 복무 종료일, 가족관계증명서의 자녀 출생일

2



가입 기간이 1년 늘면 연금은 한

달에 3만 4,330원 늘어난다. 그

1년을 사는 값은 364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와 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소득이다. 2026년

7월분부터는 41만원 아래와

659만원 위를 각각 그

금액으로 본다.

4장

얼마를 내고 얼마를 더 받나
처지가 다르면 본전 시점도 달라진다.

1.29
기본연금액 계산에 쓰는 상수

2026년 이후 가입기간 · 국민연금법

0.6%
연금을 1개월 미룰 때 더하는 비율

2026년 8월 · 국민연금법

6,590,000원
기준소득월액 상한

2026년 7월 시행 · 보건복지부 고시

1년을 사는 값은 364만원이다

기준소득월액을 2026년 평균소득월액과 같다고 두고 계산했다.26

한 달 추후납부 보험료는 30만 3,384원이다. 1년이면 364만 603원이다.26

그 1년으로 늘어나는 연금은 한 해 41만 1,963원이다.26

한 달로는 3만 4,330원이다.26

본전은 8년 10개월 뒤에 온다.26

119개월을 모두 채우면 3,610만 2,642원을 낸다.26

연금은 한 달 34만 442원 늘어난다. 늘어나는 폭은 열 배쯤이다.26

가입 기간이 10년과 20년 사이인 사람도 늘어나는 금액이 같다.3

그 구간은 기본연금액이 늘지 않는 대신 지급률이 1년마다 5%씩 오르기

때문이다.3

기준소득월액은 41만원과 659만원 사이에서만 잡힌다.27

<표 6> 1년을 사면 8년 10개월 뒤에 본전이 온다

추후납부 손익 계산 (2026년 기준, 기준소득월액을 평균소득월액과 같다고 둔 경우)

항목 금액·기간

한 달 추후납부 보험료 303,384원

1년치 추후납부 보험료 3,640,603원

119개월 전부 36,102,642원



항목 금액·기간

가입 기간 1년이 늘 때 연금 증가(연) 411,963원

같은 증가분의 월 환산 34,330원

119개월이 늘 때 연금 증가(월) 340,442원

본전이 오는 시점 8년 10개월

주: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계산식은 각주에 적었다. 물가에 따른 연금액 조정과 세금은 넣지

않았다.26

자료: 「국민연금법」의 기본연금액·보험료·추후납부 조문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로

계산.

소득이 낮게 잡힐수록 본전이 빨리 온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으로 10년을 채우는 경우를 계산했다.28

보험료는 한 달 9만 5,000원이다. 10년이면 1,140만원이다.28

이때 받는 노령연금은 한 달 22만 5,401원이다.28

본전은 4년 3개월 뒤에 온다.28

평균소득월액 수준으로 낸 경우보다 2.1배 빠르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이 계산식의 절반을 차지하기 때문이다.4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은 이 보고서가 둔 가정이다.28

임의가입자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확인하지 못했다.28

늦게 받으면 얼마를 더 받나

연금을 미루면 한 달마다 0.6%를 더한다. 앞당기면 1년마다 6%를 깎는다.22,3

정상 개시 월액을 68만 6,605원으로 두고 두 선택을 견줬다.29

5년을 미루면 93만 3,783원이다. 24만 7,178원이 늘어난다.29

누적 금액이 같아지는 시점은 정상 개시 시점에서 18년 11개월 뒤다.29

5년을 앞당기면 48만 624원이다. 20만 5,981원이 줄어든다.29

이때 누적이 같아지는 시점은 11년 8개월 뒤다.29



65세에 받기 시작하는 사람이면 각각 83세 11개월과 76세 8개월이다. 5년을

미룬 월 연금액은 5년을 앞당긴 금액의 1.9배다.

<표 7> 미루면 본전이 늦게 오고 앞당기면 일찍 온다

연기와 조기 선택의 월 연금액과 누적 비교 (정상 개시 월액 686,605원으로 둔 경우)

선택 지급률(%) 월 연금액(원) 정상 개시와 차이(원)
누적이 같아지는

시점

5년 앞당김 70.0 480,624 −205,981 11년 8개월

3년 앞당김 82.0 563,016 −123,589 13년 8개월

1년 앞당김 94.0 645,409 −41,196 15년 8개월

정상 개시 100.0 686,605 0 해당 없음

1년 미룸 107.2 736,041 +49,436 14년 11개월

3년 미룸 121.6 834,912 +148,307 16년 11개월

5년 미룸 136.0 933,783 +247,178 18년 11개월

주: 1)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누적이 같아지는 시점은 정상 개시 시점부터 센 기간이다. 계산식은 각주에 적었다.29

2) 물가에 따른 연금액 조정은 비율로 따지는 이 계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세금과 건강보험료는 넣지 않았다.29

자료: 「국민연금법」의 연기연금·조기노령연금 조문으로 계산.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본전 시점까지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으면

넣지 않아도 된다. 연구소는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는다.

늘릴 수 있는 개월 수에 이번 달 보험료를 곱해 값을 적는다.

확인하는 곳 · 전자민원 가입내역조회의 기준소득월액과 납부 내역

1

늘어나는 연금액으로 그 값을 나눠 본전 기간을 구한다.

확인하는 곳 · 표 6의 계산 방식. 1년마다 연금이 얼마 느는지가 기준이다

2



실업 크레딧으로 늘린 기간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에 넣지 않는다.

크레딧은 노령연금 자격을 얻을

때 붙는다. 크레딧을 더해

10년을 채우는 경우도 인정한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도 내지

않은 사람은 크레딧만으로

수급자가 되지 못한다.

5장

아직 막히지 않은 곳
늘린 뒤에 무엇이 남는가.

1년
실업 크레딧 인정 기간 상한

2026년 8월 · 국민연금법

30%
유족연금을 고르지 않았을 때 더 주는

비율

2026년 8월 · 국민연금법

2,000,000원
소득이 있을 때 깎기 시작하는

초과소득월액

2026년 6월 17일 시행 조문

실업 크레딧은 노령연금액만 늘린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급여를 받는 동안 가입 기간을 최대 1년까지 채워 준다.30

보험료는 본인이 4분의 1을 내고 나머지는 국가가 낸다.30 그런데 이 기간은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의 기본연금액에 넣지 않는다.31 신청하지 않으면 붙지

않는다. 구직급여가 끝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한다.32 구직급여가 끝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도록 본인 몫을 내지 않으면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32

부부가 함께 늘려도 한쪽은 30%만 남는다

두 급여를 받을 자격이 함께 생기면 하나만 지급한다.33 고르지 않은 쪽이

유족연금이면 그 금액의 30%를 더 준다.33 2016년에 개정해 20%에서 30%

가 됐다.33 부부가 각자 추후납부로 가입 기간을 늘렸다고 하자.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남은 사람은 자기 연금에 30%만 더해 받는다. 부부 몫을 함께

계산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일하면 5년 동안 깎인다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은 소득이 있으면 연금을 깎는다.23 2026년

6월 17일부터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은 깎지 않는다.23 200만원 이상은

구간별로 깎는다. 깎는 금액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못한다.23 소득이

있는 업무인지 가르는 기준선은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이다.23

2026년에는 월 319만 3,511원이다.16

늘어난 연금은 건강보험료에도 닿는다

직장가입자는 보수 말고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그 부분에

보험료를 매긴다.34 연금소득도 그 소득에 들어간다.34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은 확인하지 못했다.34 지역가입자 보험료에 연금소득을 얼마나 넣는지도



추후납부는 최대 60회로 나눠

낼 수 있다. 나눠 내면 이자가

붙는다.

확인하지 못했다.34 연구소는 금액을 적지 않고 방향만 밝힌다.

자격을 잃으면 신청할 수 없다

추후납부와 반납은 가입자 자격이 있어야 신청한다.6 60세가 넘어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끝난다.35 임의계속가입은 65세 생일

전날까지 신청한다.35 이미 노령연금을 받고 있으면 임의계속가입을 하지

못한다.35 보험료를 한 번도 낸 적이 없어도 하지 못한다.35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실업 크레딧 본인 몫이 부담되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해 놓고 내지 않으면 철회로 보므로 미리 정하는 편이 낫다.

6장

무엇을 하면 되는가
국민과 공단과 정부가 각각 할 일이 다르다.

1355
국민연금 고객센터 번호

반납금 신청 창구 · 공단 안내

60회
추후납부 나눠 내기 상한

2026년 8월 · 국민연금법 시행령

2.2%
2026년 반납금에 붙는 이자율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 · 공단 안내

국민이 오늘 할 수 있는 것

먼저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가입내역조회에서 낸 보험료와 가입 기간을

본다. 같은 조회 메뉴의 예상연금액 조회는 지금 조건으로 받게 될 금액을 보여

준다. 두 화면을 본 뒤 늘릴 수 있는 개월 수를 센다. 그다음 그 기간의 값과

본전 기간을 계산한다. 반납금 신청은 고객센터 1355로 한다. 신청하면 다음

달 11일에서 15일 사이에 고지서가 오고 그달 말일까지 낸다.36 추후납부는

구직급여를 받는 중이면 실업 크레딧을 신청했는지 확인한다.

확인하는 곳 · 고용센터 구직급여 신청 창구,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고객센터

1355

1

배우자와 각자의 예상연금액을 나란히 놓고 본다.

확인하는 곳 · 전자민원 예상연금액 조회. 각자 따로 들어가 확인한다

2



최대 60회, 반납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3회에서 24회까지 나눠 낼 수 있다.37

서류는 사유마다 다르다. 경력이 끊긴 기간을 채우려면 혼인관계증명서가

필요하다. 군 복무 기간을 채우려면 병적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필요하다.6

카드로 내면 신용카드는 0.8%, 체크카드는 0.5%의 수수료가 붙는다.36

국민연금공단이 할 일

제도별 이용 규모를 정기 통계로 내야 한다. 월별 공표 통계에는 추후납부와

반납, 크레딧의 신청 인원이 없다. 이 보고서가 확인한 추후납부 이용 규모는

국회 제출 자료와 언론 보도에 실린 값뿐이다.11 어떤 제도를 누가 얼마나

쓰는지 공개되지 않으면 제도를 고칠 근거도 쌓이지 않는다. 예상연금액 조회

화면에서 추후납부와 연기를 넣었을 때의 금액을 함께 보여 주는 것도

필요하다. 지금은 본전 기간을 이용자가 스스로 계산해야 한다. 실업 크레딧이

노령연금액만 늘린다는 조건도 신청 안내에서 함께 알려야 한다.31

정부와 국회가 정할 일

세 가지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첫째는 실업 크레딧으로 늘린 기간을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에도 넣을지다. 둘째는 가입 이력의 길이와 추후납부

자격의 관계다. 한 달을 낸 사람과 여러 해를 낸 사람이 지금은 같은 119개월을

살 수 있다. 셋째는 보험료율이 오르는 동안 같은 기간의 값이 함께 오르는

문제다. 늦게 신청할수록 값이 비싸진다. 연구소는 어느 방향이 옳다고

단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 셋은 국회가 법을 고쳐야 정해진다. 개정 논의가

나오면 공포일이 아니라 시행일과 부칙을 함께 봐야 한다.25

이 장에서 확인할 것

하지 않아도 되는 것 · 세 값을 적어 본 뒤 본전 시점이 너무 멀다고 보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연구소는 특정 선택을 권하지 않는다.

오늘 가입내역조회와 예상연금액 조회를 연다.

확인하는 곳 ·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의 조회 메뉴

1

늘릴 수 있는 개월 수에 이번 달 보험료를 곱해 값을 적는다.

확인하는 곳 · 같은 화면의 기준소득월액과 이번 달 보험료율

2

그 값을 늘어나는 연금액으로 나눠 본전 기간을 적는다.

확인하는 곳 · 표 6과 표 7의 계산 방식

3



APPENDIX A

부록 가 · 용어 풀이

기본연금액

연금액 계산의 바탕이 되는 금액이다.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과 본인의 평균 소득을

반씩 넣어 구한다.

기준소득월액

보험료와 연금액을 계산할 때 쓰는 소득이다. 2026년 7월분부터는 41만원과

659만원 사이에서만 잡힌다.

추후납부

보험료를 내지 않았던 기간의 보험료를 뒤늦게 내고 그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되살리는 제도다.

반환일시금 반납

받아 간 반환일시금에 이자를 더해 돌려주고 그 기간을 되살리는 제도다.

연기연금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할 시점을 미루고, 미룬 1개월마다 0.6%를 더해 받는 제도다.

초과소득월액

연금을 받는 사람의 월 소득에서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의 3년 평균을 뺀

금액이다.

APPENDIX B

부록 나 · 자료 출처와 각주

자료 출처

아래 자료는 2026년 8월 31일에 확인했다.

1. [1차] 「국민연금법」 현행 조문(법률 제21203호, 2025년 12월 16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확인 2026.08.31

2. [1차] 「국민연금법」 시점별 조문. 2021년 시행판의 제92조, 2022년 시행판의 제62조,

2024년 12월 20일 공포판의 제18조·제19조·제63조의2.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국민연금법) · 확인 2026.08.31

3. [1차] 「국민연금법」 개정문(법률 제20903호, 2025년 4월 2일 공포)과 부칙 제1조부터

제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nwRvsLsInfoR.do?

lsiSeq=270511) · 확인 2026.08.31

4. [1차] 「국민연금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602호, 2025년 6월 25일 공포) 제25조의3·

제45조·제52조·제62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법령/

국민연금법시행령) · 확인 2026.08.3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
https://www.law.go.kr/nwRvsLsInfoR.do?lsiSeq=270511
https://www.law.go.kr/nwRvsLsInfoR.do?lsiSeq=270511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C%97%B0%EA%B8%88%EB%B2%95%EC%8B%9C%ED%96%89%EB%A0%B9


5. [1차]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제2026-31호(기준소득월액

하한액과 상한액), 제2025-230호(실업에 대한 가입기간 추가 산입).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law.go.kr (https://www.law.go.kr/admRulSc.do?

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C%ED%8F%89%EA%

B0%80%EC%9C%A8%20%EB%B0%8F%20%EC%97%B0%EA%B8%88%EC%95%A1%2

0%EC%A1%B0%EC%A0%95) · 확인 2026.08.31

6. [1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26년 2월 19일 시행) 제41조. 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https://www.law.go.kr/법령/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 확인 2026.08.31

7. [1차]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현황」(연도별·연령별). nps.or.kr

(https://www.nps.or.kr/pnsinfo/statistics/getOHAF0111M0.do) · 확인 2026.08.31

8. [1차] 국민연금공단, 「급여지급 현황」과 「금액별 현황」. nps.or.kr

(https://www.nps.or.kr/pnsinfo/statistics/getOHAF0115M0.do) · 확인 2026.08.31

9. [1차]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반환일시금 반납」·「임의가입자」·

「임의계속가입자」·「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화면. nps.or.kr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 확인 2026.08.31

10. [1차] 국민연금공단 전자민원 조회 메뉴(가입내역조회·예상연금액 조회)와 월별통계자료

게시판. nps.or.kr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3.do?

menuId=MN24000936) · 확인 2026.08.31

각주
1. 국민연금공단 「금액별 현황」 2026년 4월

기준. 노령연금·장애연금·유족연금 수급자를

월 수령액 구간으로 나눈 표이고, 이 보고서는

노령연금 칸만 썼다.

2.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4,103,568 ÷

6,560,449 = 62.6%. 1,127,992 ÷

6,560,449 = 17.2%.

3. 「국민연금법」 제61조 제1항과 제63조

제1항. 가입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1천분의 500에 10년을 넘는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다. 조기 지급률은

제63조 제2항이다.

4. 같은 법 제51조 제1항. 기본연금액은 1천분의

1,290에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과

본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더한 값을

곱한다. 20년을 넘는 기간은 1년마다 1천분의

50을 더한다.

5. 같은 법 제92조(추후납부), 제78조(반납),

제10조(임의가입), 제13조(임의계속가입),

제18조(군복무), 제19조(출산),

제19조의2(실업), 제62조(연기). 여덟 가지는

이 조문들을 센 값이다.

6. 국민연금공단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안내 화면. 신청 자격은 소득신고 중이거나

임의가입·임의계속가입 중인 경우다. 대상

기간과 서류, 최대 119개월, 나눠 내기

60회가 이 화면에 적혀 있다.

7. 「국민연금법」 제92조 제2항.

반환일시금으로 받아 간 기간은 반납금을 낸

경우에만 추후납부 대상이 된다.

8.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230호. 국가 몫의

재원과 재산·소득 기준, 인정소득 상한

70만원이 이 고시에 있다.

9.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현황」. 2026년 5월

말 기준이고 연도 값은 각 해 12월 말

기준이다.

10.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362,811 + 460,259 =

823,070명. 823,070 ÷ 21,590,853 =

3.8%. 195,969 ÷ 362,811 = 54.0%.

연령별 값은 2026년 5월 기준이다.

11. 추후납부와 반납의 최근 전체 신청 인원은

확인하지 못했다. 찾아본 범위는

국민연금공단 월별 공표 통계와 통계 화면,

공공데이터포털의 추납보험료 신청현황 자료,

국가통계포털이다. 2018년 12만 3,559건은

중앙일보 2019년 10월 10일 보도에 따른다.

다른 매체에서 같은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12. 메디컬투데이 2022년 3월 22일 보도에

따른다. 2020년은 2만 3,474건이다. 다른

매체에서 같은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13. SBS Biz·세계일보·한국경제 보도에 따른다.

세 곳이 국민연금공단 통계를 근거로 같은

값을 적었다.

14. 「국민연금법」 제92조 제3항과 제5항.

보험료는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연금보험료로 계산하고, 기본연금액은 낸

날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정한다.

15. 같은 법 제88조 제4항과 법률 제20903호

부칙 제4조 제2항. 본문은 1천분의 130이고,

2026년부터 2032년까지는 부칙의 연도별

비율을 쓴다.

16.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2026년 1월 20일

발령·시행). 2026년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은 월 3,193,511원이고

2025년은 3,089,062원이다.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C%ED%8F%89%EA%B0%80%EC%9C%A8%20%EB%B0%8F%20%EC%97%B0%EA%B8%88%EC%95%A1%20%EC%A1%B0%EC%A0%95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C%ED%8F%89%EA%B0%80%EC%9C%A8%20%EB%B0%8F%20%EC%97%B0%EA%B8%88%EC%95%A1%20%EC%A1%B0%EC%A0%95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C%ED%8F%89%EA%B0%80%EC%9C%A8%20%EB%B0%8F%20%EC%97%B0%EA%B8%88%EC%95%A1%20%EC%A1%B0%EC%A0%95
https://www.law.go.kr/admRulSc.do?menuId=5&subMenuId=41&tabMenuId=183&query=%EC%9E%AC%ED%8F%89%EA%B0%80%EC%9C%A8%20%EB%B0%8F%20%EC%97%B0%EA%B8%88%EC%95%A1%20%EC%A1%B0%EC%A0%95
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B%AF%BC%EA%B1%B4%EA%B0%95%EB%B3%B4%ED%97%98%EB%B2%95%EC%8B%9C%ED%96%89%EB%A0%B9
https://www.nps.or.kr/pnsinfo/statistics/getOHAF0111M0.do
https://www.nps.or.kr/pnsinfo/statistics/getOHAF0111M0.do
https://www.nps.or.kr/pnsinfo/statistics/getOHAF0115M0.do
https://www.nps.or.kr/pnsinfo/statistics/getOHAF0115M0.do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47M0.do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3.do?menuId=MN24000936
https://www.nps.or.kr/elctcvlcpt/comm/getOHAC0000M3.do?menuId=MN24000936


17.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3,193,511원 ×

연도별 요율 = 한 달 금액이고, 반올림하기 전

값에 119를 곱해 119개월 금액을 냈다.

49,403,615 − 36,102,642 = 13,300,973원.

18. 베이비뉴스 2024년 10월 4일 보도에 따른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정감사에 낸 자료를 인용한

기사다.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 누계다.

다른 매체에서 같은 값을 확인하지 못했다.

19. 법률 제17774호(2020년 12월 29일 공포,

2021년 6월 30일 시행)로 「국민연금법」

제92조 제1항에 '10년 미만의 범위에서'가

들어갔다. 2021년 1월 1일 시행판 제92조

제1항에는 이 문구가 없다.

20. 동아일보·JTBC·서울신문 보도에 따른다.

국민연금공단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낸

자료를 인용한 기사다. 2026년 상반기 값은

서울신문과 동아일보 두 곳에서 확인했다.

792 ÷ 994 = 79.7%다.

21. 법률 제18608호(2021년 12월 21일 공포,

2022년 6월 22일 시행). 2022년 1월 28일

시행판 제62조 제1항에는 '1회에 한정하여'가

있고, 2022년 6월 22일 시행판에는 없다.

22. 「국민연금법」 제62조 제2항. 미룬 매

1개월마다 1천분의 6을 더한다.

23. 같은 법 제63조의2.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203호로 초과소득월액

200만원 미만 두 구간이 없어졌고 2026년

6월 17일 시행이다.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 제1항이다.

24. 법률 제21203호(2025년 12월 16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의 부칙 제1조.

제63조의2는 단서에 따라 2026년 6월 17일

시행이다.

25. 법률 제20903호(2025년 4월 2일 공포,

2026년 1월 1일 시행)와 그 부칙 제2조·

제3조. 2024년 12월 20일 공포판 제18조

제1항은 6개월, 제19조 제1항 단서는 50개월

상한을 두고 있었다.

26.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3,193,511 × 9.5% =

303,384원이다. 반올림하기 전 값에 12를

곱하면 3,640,603원, 119를 곱하면

36,102,642원이다. 기본연금액은 1.29 ×

(3,193,511 + 3,193,511) = 연

8,239,258원이고 20년 기준 월

686,605원이다. 가입 기간 1년이 늘면

8,239,258 × 5% = 연 411,963원, 월

34,330원이 는다. 3,640,603 ÷ 411,963 =

8.84년이다. 본인의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전체 평균과 같다고 뒀다. 물가에 따른 조정과

세금은 넣지 않았다.

27.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31호. 하한 41만원,

상한 659만원이고 적용 기간은 2026년

7월분부터 2027년 6월분까지다.

28.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1.29 × (3,193,511 +

1,000,000) = 연 5,409,629원. 10년 지급률

50%를 적용하면 연 2,704,815원, 월

225,401원이다. 보험료는 1,000,000 ×

9.5% × 120 = 11,400,000원이다.

11,400,000 ÷ 2,704,815 = 4.21년이다.

기준소득월액 100만원은 가정값이고,

임의가입자의 최저 기준소득월액은 기관

자료로 확인하지 못했다. 찾아본 범위는 공단

임의가입자 안내 화면과 기준소득월액별 현황

통계, 국가통계포털이다.

29. 이 보고서가 계산했다. 앞당긴 경우는 지급률

r에 대해 r × (T + 12n) = T, 미룬 경우는 (1

+ 0.006 × 12n) × (T − 12n) = T를 풀어

T를 구했다. T는 정상 개시 시점부터의 개월

수이고 n은 햇수다. 686,605원에 각

지급률을 곱해 월 연금액을 냈다. 표 6과 같은

전제를 썼다.

30. 「국민연금법」 제19조의2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추가로 더하는 기간은 1년을 넘지

못한다. 인정소득은 구직급여 산정의 바탕이

되는 임금일액을 월액으로 바꾼 금액의

절반이다.

31. 같은 법 제19조의2 제4항.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추가 기간을 기본연금액에 넣지

않는다. 유족연금은 제74조의 가입 기간에는

넣는다.

32.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5조의3 제1항과

제3항. 신청 기한과 철회로 보는 요건이다.

33. 「국민연금법」 제56조 제1항과 제2항

제1호. 법률 제14214호(2016년 5월 29일

공포, 11월 30일 시행)로 100분의 20이

100분의 30이 됐다.

3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직장가입자의 보수 외 소득 기준은 연간

2천만원이다. 피부양자 자격의 소득 기준과

지역가입자 보험료의 연금소득 반영 비율은

확인하지 못했다. 찾아본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41조와 제42조다.

35. 「국민연금법」 제13조 제1항. 65세가 될

때까지 신청할 수 있고, 보험료를 낸 사실이

없는 사람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뺀다. 60세 도달을 이유로 반환일시금을 받은

사람도 뺀다.

36. 국민연금공단 「반환일시금 반납」과

「반납금 및 추납보험료 납부방법」 안내

화면. 고객센터 1355, 고지서 발송 시기, 카드

수수료율이 이 화면에 있다.

37.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62조 제3항과

제52조 제2항. 추후납부는 60회, 반납금은

가입 기간에 따라 3회·12회·24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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